
□ ’21.7.20(화) 아시아개발은행(ADB)은 2021년 아시아 역내 ’경제
전망 보충(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)‘을 발표*했다.

     * ADB는 역내 경제전망을 年 4회 발표:
(4월) 연간전망 → (6~7월) 보충전망 → (9월) 수정전망 → (12월) 보충전망

ㅇ ADB는 우리나라의 투자 및 수출 확대를 반영하여, 우리
경제성장률 전망을 ’21년 4.0%, ’22년 3.1%로 상향*했다.

    * ’21.4월 발표한 전망치 대비 ’21년 성장률은 +0.5%p, ‘22년 성장률은 유지

- 구체적으로,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민간 설비투자 증대,
IT장비 및 운송장비 수출 증대가 전망치 수정의 주된
요인이며, 이동 제한 완화, 고용상황 개선 등 민간수요
증대도 전망치 상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.

ㅇ 한편, 46개 아시아 개발도상국*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
일부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을 반영하여 ’21년 7.2%,
’22년 5.4%로 전망을 소폭 수정했다**.

     * 한국은 포함되나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는 미포함

    ** ’21.4월 발표한 전망치 대비 ‘21년 성장률은 △0.1%p, ‘22년 성장률은 +0.1%p

※ 기타 상세내용은 원문(www.adb.org)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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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’21년 한국 경제 성장률 4%로 상향 전망(4월 전망 대비 +0.5%p)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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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참 고  지역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(‘21년, ’22년)

구   분

GDP 성장률 물가상승률

‘20 ‘21 ‘22 ‘20 ‘21 ‘22

실적치
당초
(4월)

보충
(7월)

당초
(4월)

보충
(7월)

실적치
당초
(4월)

보충
(7월)

당초
(4월)

보충
(7월)

아시아 개발도상국 △0.1 7.3 7.2 5.3 5.4 2.7 2.3 2.4 2.7 2.7

아시아 개발도상국*

(한국 등 제외)
0.1 7.7 7.5 5.6 5.7 3.1 2.4 2.5 2.9 2.9

중앙아시아 △1.9 3.4 3.6 4.0 4.0 7.5 6.8 7.0 6.3 6.3

카자흐스탄 △2.6 3.2 3.4 3.5 3.5 6.8 6.5 6.5 6.2 6.2

동아시아 1.8 7.4 7.5 5.1 5.1 2.0 1.5 1.5 2.2 2.2

홍콩 △6.1 4.6 6.2 4.5 3.4 0.3 1.3 1.5 2.0 2.0

중국 2.3 8.1 8.1 5.5 5.5 2.5 1.5 1.5 2.3 2.3

한국 △0.9 3.5 4.0 3.1 3.1 △1.0 1.3 1.8 1.5 1.6

대만 3.1 4.6 5.6 3.0 3.0 △0.2 1.1 1.5 1.1 1.1

남아시아 △5.5 9.5 8.9 6.6 7.0 6.5 5.5 5.8 5.1 5.1

인도 △7.3 11.0 10.0 7.0 7.5 6.2 5.2 5.5 4.8 4.8

동남아시아 △4.0 4.4 4.0 5.1 5.2 1.2 2.4 2.3 2.4 2.4

인도네시아 △2.1 4.5 4.1 5.0 5.0 2.0 2.4 2.1 2.8 2.8

말레이시아 △5.6 6.0 5.5 5.7 5.7 △1.1 1.8 2.0 2.0 2.0

필리핀 △9.6 4.5 4.5 5.5 5.5 2.6 4.1 4.1 3.5 3.5

싱가포르 △5.4 6.0 6.3 4.1 4.1 △0.2 1.0 1.3 1.2 1.2

태국 △6.1 3.0 2.0 4.5 4.9 △0.8 1.1 1.1 1.0 1.0

베트남 2.9 6.7 5.8 7.0 7.0 3.2 3.8 3.0 4.0 4.0

태평양 도서국 △5.8 1.4 0.3 3.8 4.0 3.3 3.7 3.7 3.9 3.9

* 제외대상 : 역내 신흥 4개국(한국, 홍콩, 대만, 싱가폴)


